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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인 이란 제3세대의 도

시 젊은이들이 이란의 전통적인 감정구조와 이슬람 정권의 감정 통제 속에서 자신

들의 자아를 구성해 가는 방식에 대한 연구이다.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

의식에서 출발한다. 첫째, 도시 젊은이들이 공적인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이슬람 

도덕 공동체의 구조와 이상적인 무슬림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제도적, 담론적 배

경. 둘째, 도시 젊은이들의 자아와 감정이 표출되고 감추어지는 방식. 셋째, 2009년 

이란 녹색운동(The Green Movement)의 전개양상과 젊은이들의 역할. 

저자가 중점적으로 연구한 대상은 테헤란 북부나 북서부에 거주하는 고학력 전

문직의, 반정부 성향의, 세속적이고 개방적인 중·상류층 젊은이들이다. 연령대는 

저자의 연구 당시 만 16세 이상 만31세(1979년 이후 출생) 이하였고, 성별은 여성 

47명과 남성 32명이었다. 다만 그들 중 여성 8명과 남성 9명은 혁명 1,2세대로서 30

대 후반〜70대의 다양한 연령대였고, 여성 8명과 남성 7명은 테헤란이 아닌 지방 

대도시 거주자였다. 저자의 연구 결과, 이란 젊은이들이 자아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

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이데올로기가 때로는 억압기제로 때로는 보호막으로 작

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. 또한 이란의 불안한 사회 구조 안에서 이란 젊은이들은 

개혁의 희망인 동시에 위험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한다. 이 책의 의의는 이란 젊은

이들의 문화를 통해 이란 사회의 문화 심리적 모델을 구상하여 그동안 이슬람 사상

과 이데올로기라는 거대 담론에 가려져 왔던 이란사회의 실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

는 데에 있다.




